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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및 목적

도로에 의해 발생되는 로드킬은 운전자 안전과 생물종의 

보전, 생명에 대한 윤리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Seiler, 2005).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로드킬을 예방

하기 위해 2001년부터 생물이동통로를 설치하였지만 설치

후 로드킬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2005년부터는 생물

이동통로 외의 대안으로 야생동물 유도울타리를 설치하였

다. 이후 로드킬이 감소되어 야생동물 유도울타리가 생물이

동통로, 주의표지판 등 다른 야생동물 보호시설물보다 로드

킬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는 국도, 지방도 등 국내도로에도 확대 설치될 예정

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야생동물 유도울타리의 적

정설치와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건설에 따른 생태계영향 저감과 

로드킬 방지를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효과를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유도울타리 

설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대상지인 고속국도 55호선 중앙고속도로는 1995
년 구간별 왕복 2차선으로 개통되었으며, 2001년에 4차선 

확장과 함께 전구간이 개통되었다. 고속도로 이정으로는 부

산기점 317.8～361.9km(만종분기점～홍천나들목) 제한최

고속도는 시속 100km이며 터널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

간에 높이 1.2m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연구구간의 야생동물 유도울타리는 2005년에 높이 1.5m

로 23,261m가 설치되었으며, 높이 1.0m는 620m가 설치되

어 총 23,881m이다. 유도울타리 재원은 선두께 4mm의 녹

색코팅된 50mm × 50mm의 능형망목과 울타리 상․하단에 

횡방향으로 후레임이 설치되어 있고 울타리 기둥간의 간격

은 2m이며 지면은 매립하지 않고 틈이 없도록 밀착하여 

시공되었다. 본 연구구간의 유도울타리는 관리연장 대비 약 

27%가 설치되었으며 전구간에 걸쳐 모두 설치되지 않았으

며 야생동물 사고다발구간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또한 도

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유도울타리 중간에 60개의 출입문이 

설치되었다. 

2. 연구방법

연구구간 로드킬 현황은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매

일 24시간 조사하여 공식집계하고 있는 자료이며 유도울타

리 설치지역과 미설치지역 포함하여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유도울타리 설치 전인 2004～2005년과 설치후인 2006～
2007년 전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상동물은 고라니

(Hydropotes inermis), 너구리(Nyctereutes procyonoides), 
멧토끼(Lepus coreanus), 노루(Capreolus pygargus), 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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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Meles meles), 삵(Prionailurus bengalensis), 족제비

(Mustela sibirica) 등 8종이었다.
로드킬 방지를 위한 시설 중 생물이동통로는 환경부(2008)

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예방시설은 한국도로공사(2008)와 

국토해양부(2008) 생물이동통로 자료를 활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유도울타리 설치에 따른 로드킬 변화

본 연구구간의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 후 로드킬

(Road-kill) 평균 감소율은 43.5%이고 유도울타리 설치구

간 내에서의 평균 감소율은 60.8%로 연구구간의 미설치구

간과는 약 17.3%의 차이가 났다. 동물종별로는 너구리, 족
제비, 멧토끼가 평균 감소량 보다 높았으며 유제류인 고라

니의 경우 울타리 설치구간 평균 감소량보다 낮은 50.6%의 

감소율을 보였다. 구간별 특성에 따라 감소율이 높은 구간

과 낮은 구간이 발생하였다. 

2. 시설물에 의한 영향

1) 출입문 설치에 따른 영향

분석구간의 유도울타리는 높이 1.5m가 97.5%로 설치되

었으며 높이 1.0m가 2.5%, 높이 90cm의 방호벽과 2단 가드

레일도 포함하여 연결설치되었다. 출입문 분석구간의 총 출

입문수량은 59개소로 도로시설물 연장 포함 평균 255m마

다 1개씩 설치 되어 있으며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울타리 설치간격이 긴 경우 및 출입문관리가 잘 되는 구간

은 로드킬 감소율이 높았다. 

2) 울타리 높이에 따른 영향

높이 1.5m로만 설치된 구간의 발생종 전체자료를 분석해

보면 설치 전에 79마리가 설치 후에 38마리로 51.9%로 감

소하였다. 하지만 높이 0.9～1.0m를 복합적으로 설치한 곳

인 345.6～347.6km(춘천방향)의 경우 90cm의 방호벽, 2단 

가드레일과 1.0～1.5m의 울타리를 연결한 구간에서는 로

드킬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90cm의 방호벽과 

높이 1.5m울타리, 높이 2.0m의 낙석방지책을 연결한 구간

인 355.0～356.5(춘천방향)에서도 로드킬이 추가로 발생하

지 않았다. 

3) 울타리 설치연장에 따른 영향

설치연장에 따른 증감율은 설치연장이 900～1,300m 구
간에서 0～77.7%의 증감변화가 있었고 설치연장 1,500～
2,100m 구간에서는 위치에 따라 다르나 28.6～100%까지 

감소율이 발생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설치연장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율이 높았다. 또한 유제류인 고라니의 로드킬은 

울타리 끝 주변에서 발생율이 높았다. 

4) 도로시설물과 겸용생물이동통로에 의한 영향

연구구간에 설치된 유도울타리는 울타리 외에 낙석방지

책, 방음벽, 2단 가드레일, 분리방호벽과 연결 설치되었으며 

이러한 시설은 유도울타리와 유사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

다. 설치된 울타리에 영향을 받은 동물이 겸용생물이동통로

를 이용하였는 지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

3.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 개선방안

1) 절토부 지역

도로 주변의 절․성토부가 야생동․식물의 종의 서식 및 확

산과 자연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Way, 1977; 
Bennett, 1988),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시 절토부 1:0.7 
정도 이상의 암반 급경사 지역외에는 절․성토부 관련 없이 

모든 지역에 울타리가 설치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높이

성토부 일정 경사면지역에서는 야생동물이 상대적으로 

도약하기 어려우며, 야생동물이 도약할 만한 평지구간이 도

로지형공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유도울타리는 

일률적으로 높이 1.5m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지형적 특징

을 고려하여 높이를 차별화하여 위치별로 1.0～1.5m별로 

적정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낙석방지책, 방음벽 외

에 2단 가드레일, 분리방호벽 등 도로시설물도 적정 활용하

여야 한다.

3) 출입문관리

유지관리용으로 설치된 출입문 지점이 출입문을 설치하

지 않은 지점보다 로드킬발생이 증가하여 출입문이 로드킬

에 취약지점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도울타리 관리

용 출입문은 설치를 최소화하거나 정기적인 관리 또는 자동

개폐식조성 등을 통해 개폐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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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연장

도로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선형을 따라 지나가며 로드

킬 발생도 도시지역외에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로드킬 발생구간에 유도울타리를 확대조성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European Union Cost 341(2003)의 지

침처럼 로드킬 발생지점으로부터 최소 500m까지는 설치되

거나 다음 생태이동통로인 교량, 통로박스 등까지는 연결되

어야 한다. 또한 이미 중앙분리대로 차단되어 있는 도로구

조를 고려하여 고속도로에서는 장기적으로 유도울타리가 

확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겸용생태통로

본 연구구간에도 이러한 겸용생물이동통로가 285개가 

있고 평균 155m에 1개씩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유도울타

리 설치시에는 반드시 도로측구 안쪽(절․성토부에서 도로측 

방향)으로 유도울타리를 설치하여 울타리가 생태계를 단절

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생물이동통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시설물로 반드시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경관배려

도로는 장벽의 역할을 하며 야생동물 유도울타리는 또 

하나의 장벽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양쪽 울타리가 설치된 

도로는 도로운전자들에게 폐쇄감과 답답함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관을 고려하여 노선에서 최대한 후퇴 설치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주행경관을 제공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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